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은 학업적

측면, 대인관계적 측면 그리고 개개인의 정신건강적 측

면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며 미래

의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때를의미

한다[1-3]. 이러한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할 경우 학

생들은 중도포기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하기 쉬

우며, 최근 3년간 전국대학 평균 중도탈락률은 201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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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자료는 Burke의 내러티브 분서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학습 환경이 변화되는 시점인 대학입학 전·후를 기점으로

자아의 변화과정을 4가지 주제로 도출하였다: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 ‘독립

된 실체와의 만남’. 위의 4가지 주제는 학사경고라는 사건을 극복해 가고자 하는 인간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한 독립적 탄성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학차원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내면적 자

기 동기화 능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적인 내용과 기존의 학습지원방법이 병행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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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lived experiences of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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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low academic achievement brings to low self esteem seriously, however, human being has strong resilience in 

the traumatic circumstances. Thus, it is absolutely necessary devoting efforts to develop suitable student supporting 

programs in the way of inner and outer network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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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명, 2016년 4.14명 그리고 2017년 4.18명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4]. 김대현 외[5]의연구에 따

르면 타 대학진학, 성적경고 제적, 경제사정 등이 대학입

학 후학업을중도포기하게되는주된 원인인 것으로 지

적하고 있다. 대학서열화로 인해 타 대학 진학을 목적으

로 하는 중도 포기는 학업수행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보

면 학업의 환경변화이지 학업의 중단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많은 대학이 직면하고있는 중도포기

라는 대학생활 부적응은 학업성취 여부와 연결 지어 생

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여부는 학업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마련이

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와 달리 자율적이며독립적인 학

업환경이 주가 되는 대학에서 학업적 요구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실패와 시행

착오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많은 연구들은 이를 사회구

조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으로 나누어 그 원인에 대해 접

근하고 있다.

먼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언급된 학업실패의요인으

로는 높은 대학진학률로 인한 개인 간의 학력차와 학습

부진학생의 대학진학 기회 확대[6], 그리고 인문계 학생

과 실업계 학생의 큰 학습능력편차[7] 등이 지적되고 있

다. 또한 이러한 원인은 결과적으로 학교나 학과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과 밀접한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

다음, 학생 개인적 측면에서 언급되고 있는 학업부진

의 요인으로는 학습 환경에 대한 부적응이 대표적이다

[9]. 대학의 학습환경은 부모와 교사중심의 외부주도적

인 학습 환경이 아닌 학생개인의 주도적 의사결정이 요

구되는 학습 환경이다. 이러한 학업환경의 전환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적응이 학업실패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8,9]. 이는 곧 학습전략과 학습습관 등을 포함한

학습방법에 대한 미숙함으로도 볼 수 있다[8]. 또한 학생

지지체계에 대한 원활한 활용 및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

하였을때도 학업 부적응은 가속화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지지 체계의 활성화 방안을강조하는 연구

도 다수 발표되고 있다[10-12].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학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교수학습개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학습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습자의 학업역량을 증진시키고

대학생활적응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다[2,9].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생활에서 나타나는 학업부적

응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며 학업포기, 열등감 등 부정

적 자아개념 형성, 진로결정의 불확실성 등 많은 파생적

인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2,10].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접근으로 학생들이 처한 내면적 문제들을 그들의 목소리

로 생생히짚어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들[12,13]이 발표

되고 있으나 학업부적응을 과거 중·고등학교 시절의 학

습습관부터 추적하여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연구

는 미진하다. 따라서 학업에 대한 자기동기화가 이루어

지는 과정을 추적해 봄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설계

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을 중

심으로 이를 극복해 가는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했다. 특

히 학생 스스로 학업에 대한 내면적 자기 동기화가 이루

어지는 과정을 인간스스로 지니고 있는 복원력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사경고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자

기 회고적 이야기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통해 조명해

보고자 했다. 내러티브 연구는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 다

루어 왔던 특정한 경험적 국면에 한정된 접근이 아닌 생

애과정에 따른 경험의 지속성을 시간성에 따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가이드해 주는연구방법론이다[14,15]. 시간

성에 바탕을 두고 현재 시점을 통해 표출되는 과거의 이

야기는 현재의 행위에 대한 해석과 그 타당성을 부여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14]. 학사경고

라는 사건은 현재 대학생활의 범위에 한정되어 있지만

한 인간이 사회가 부여한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속

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과거시점부터 학업이라는 연계선

상에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파생된 결과의 일면일

수 있으므로 시간성에 기초한 접근이 우선시 되어져야한

다. 또한 내러티브 연구는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부

여해줌으로써 내면적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줄 뿐만 아니

라 표출된 이야기를 구조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즉 누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했

는지에 대한 이야기 구성방법을 언어적 특성을 통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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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론이다[15]. 따라서 학

사경고라는 학업위기에 처한 연구 참여자가이를 극복해

가는 자아의 모습을 이야기의 구성방법을통해 시점별로

파악해 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라고 본다.

2.1 연구 참여자 선정 및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는 연구자의 소속 학과 학생으로 선정하

였다. 이는 목적성 샘플링(purposeful sampling)으로 질

적 연구에 있어서 자료의 질 확보 차원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다[16]. 즉 선정된 주 연구 참여자

는 연구자와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고 학문적 배경과

학업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질 확보를 위하여 소속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14년부터 2016년 1학

까지 총 5개 학기동안 한번이라도 학사경고(1.75점/4.5

점)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 중 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2학년 2명과 3학년 2명이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기

관의 연구윤리승인위원회 승인(IRB No. 2016-13)을 거

쳐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연구에 자발적 참여 의사

를 밝힌 자로 이들에게는 연구목적 및 익명성과 비밀보

장에 대한 정보를 인터뷰 전에 제공해 줌으로써 비밀보

장의 권리를 엄격히 지키고자 했다.

2.2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심층면담

및 현장노트를 통해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연구대상자의 선호에 따라 학과 회의실 및 여학생 휴게

실에서 이루어졌으며, 평균 인터뷰 시간은 1시간30분에

서 2시간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모두 여학생

이었으며 인문계고교 졸업자 1명과 특성화(실업계) 고교

졸업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전공학문에 대

한 학습경험은 어떠하십니까’란 연구 질문을 중심축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공 선택배경, 학습법, 시간관리, 직업관,

학사경고 등 다양한 촉진질문들을 통해 대상자가 자각하

고 있는 자신의 학습법에 대한 분석이 학사경고라는 사

건과 연계시켜 인터뷰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야기로 재구

성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유사질문과 반복질문을 적

절히 사용함으로써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

였다[17].

2.3 자료분석

필사된 이야기 자료는 스토리 전개상 자연스럽게 대

학입학 전 시점, 대학입학에서 학사경고 전 시점, 학사경

고시점, 학사경고 후 시점 등으로 나누어 분류하였으며

각 시점별로 전개된 이야기는 누구의 관점에서 어떠한

행위적 특징으로 묘사되는지를 이야기 속 주체와, 행위

패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Burke[18]가 드라

마를 통한 내러티브 분석에서 사용한 행위자와 행위동기

및 목적 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구조를 파악한 방법을 적

용한 결과이다. 이어서 시점별 이야기 구조가 담고 있는

스토리 주제를 도출해 냄으로써 학사경고와 관련된 사건

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 속에서 자아가 변화되어 가

는 과정을 담고자 했다. 분석된 자료는 질적 간호연구자

2인과 교육학을전공한 전문가 1인의피드백과정을 통해

자료 분석에 대한 타당성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

결과의 질 확보를 기하고자하였다[17].

3. 연구결과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 환경에

직면하게되는 입학 전·후의학습습관 및 태도와 서로밀

접히 연계되어 있었으므로 대학입학 전 시점을 이야기

발달의 시작점으로 삼았으며, 시점별로 분류된 각 이야

Time Perspective Characteristics of Action Theme

The Period of Pre
Entry into the University

Other focused
(Father, Teacher)

Self with Complianc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strong Guidance

Outstanding Students
Controlled by Helpers

The period of University
Life before Academic Probation

Narrator focused
(Self in the Chaos)

Self with Compliance without
strong Guidance

A Costume Play as a
Outstanding Student;

The Period of
Academic Probation

Other focused
(Friends)

Self with Compliance within the
Circumstances of Substitute of
Strong Guidance

Realize that I am a
Low Academic Achiever

The Period of Life
after Academic Probation

Narrator focused
(Self initiated)

Self with Adaptability
Realize Who I am and
What I have to do

Table 1. Narrative Analysis of Low Academic Achievement 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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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주체와 행위의 분류척도를 적용하여 그 특징을 도

출해내었다. 구조적 특징을 담은 각 서사는 이야기 주제

라는 의미체로 최종 통합되었으며 이는 Table 1과 같다.

먼저,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는 대학진학 전 중·고등

학생 시절 화자의 학습습관 및 태도와 관련된 이야기이

며 이야기 속주체는 화자 인 ‘나’ 보다 타자 즉 선생님과

부모님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두 번째 주제인 ‘우

수한 아이 코스프레’는 대학진학 후 변화된 교육환경에

직면한 화자 자신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이다. 이어

서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은 학사경고를 받은 시점에서

학사경고라는 위기를 타개해 보고자 고군분투하는 화자

의 이야기로 이야기 속 주체는 친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속 자아는 학사경고

라는 사건을 극복하고자 많은 시행착오 과정들을 격은

후 비로소 화자가 자신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이며 이이야기 속 주체는 화자 자신이다. 따라서

시점별로 화자의 이야기는 타자중심(부모님, 선생님)-화

자중심(혼돈의 나)-타자중심(친구)-화자중심(주도적인

나)의 구조를 가지고 전개되고 있다. 각 단락별 인용되는

화자들의 이야기는 대표성을 띄는 부분들만발췌하여 수

록하고자 한다.

3.1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 완벽한 안내자를 둔 절

대적 순종자인 자아

‘만들어진 우수한 아이’는 대학진학 전 화자의 학업패

턴 전반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 속 화자는 타인

(부모님과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

으며, 그 속에 존재하는 화자 자신은 학업성취라는 과업

을 완수하기 위해 완벽한 안내자인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수동적 자아로 위치시키고 있다.

저는방과 후 학교에서돌아오는 순간부터 제가 잠 잘

때 까지 아빠가 항상 옆에서 공부를 시켰어요. 특히 고 3

때는 매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고 집에 와서

아빠랑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아빠가 옆에서 공부하도록 시키시니까 시키는대로 했고

성적도 간호학과 올 정도로 만족할 만 했어요.특히 수학

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고 성적도 잘 나오고 힘들

지만 좋았어요(N4).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이끌

어주셨어요. 선생님들이하라는 데로만 했어요. 실업계교

는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성적이 잘 나와요.

(선생님이)시험에 나오니까 암기하라고 하면 그것만 암

기하면 됐거든요. 선생님들도 맨날 제가 일등하니까 칭

찬해주시고 ‘너 간호학과 가도 되겠다’라고 자신감을 주

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똑똑한 애 인줄

알았어요(N1)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부모님과 선생님

은 화자의 학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완벽

한 안내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화자는 그 절대적 안내자를 무조건 따르는 완벽한 순종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이는 화자의 내면속에는

부모님 또는 선생님이 완벽한 모범답안 제시자이며, 그

대상에게 순종할 경우 공부 잘하는 아이라는 성취결과물

을 획득할 수 있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만들어

진 우수한 아이’ 속 “나”는 말 잘 듣는 순종적 아이를 넘

어 혼자서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춘 “나”

인가? 라는 질문에서본 주제속 “나”라는존재는독립성

을 습득할 수 있는기회가 주어지지않은 “나”임을알 수

있다. 혼자서 무언가를 수행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과

선생님이 곁에서 지름길과 모범답안을 들고 제시하고 있

었기 때문이다. “나”라는 아이는 항상 주어진 것과 제시

된 것을 열심히 암기만 하면 되는 수동적 존재였던 것이

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그 땐 아빠가 짜 놓은 스케줄 데로 언제 무슨 과목하

고 언제 쉬고 그 시간표가 있었어요. 암기할 것도 일일이

다 주시면 저는 그 걸 암기해서 시험보고 그랬어요. 아빠

가 안주무시고 옆에 계시니까 저도 계속 책상에서 공부

하게 되는 거예요(N4).

고등학교(실업계) 때 저는 선생님이 나눠주신 프린트

물만 암기하면 됐어요. 저는 무조건 암기해요. 그러면 좋

은 성적이 나왔어요. 간호학과 갈려면 방학동안 화학이

랑 생물 같은 것을 공부해야한다고. 학원 다녀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N2)

3.2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완벽한 안내자의 부재 

속 절대적 순종자인 자아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는 대학입학부터 학사경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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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시점을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이다. 화자는 대

학이라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하게 되면서기존에 존

재하던 완벽한 안내자인 부모님 또는선생님으로부터 분

리된 상황에서 순종적인 화자가 어떻게변화되어 가는지

를 살펴본 대목이다. 본 주제에서 화자는대학입학 후 교

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벽한 안내자의상실을 경험하게

되지만 절대적 순종자로서의 수동적 태도는그대로 유지

하고 있음이 표출되고 있다.

입학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서 간호학과에 합격했다는 것이 너무 좋았어요. (대학에

서)공부도 잘해서 똑똑한 애라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래서 다른 애들한테는 나 공부 안 해, 놀아, 이렇게 앞에

서는 얘기하지만 집에 가서는 정말 무지 열심히 외웠어

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옛날처럼(고등학교때) 그냥

모조건 외웠어요....근데 00수업시간에 갑자기 영어시험

을 본거예요. 정말눈앞이 캄캄해 지는거예요. 다른 애들

은 다 적는 것 같은데 저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교

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고 말

씀하실 때 저는 모든것이다 무너져 내리는 것만같았어

요. 내가 공부 못하는 애라는 것이만천하에 들어나는 것

만 같았어요(N1).

간호학과 입학하면서 기숙사 들어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한테)간섭받을 일도 없고....그런데 너무 나

태해져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잘 못 일어나겠고, 공

부도...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수업시간에는 잘 안

들어요. 그게 습관이예요. 저녁에 집에 가서 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예전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N4).

위 이야기 속 화자는 독립적이고 주도적으로 공부해

야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나예전 학습패

턴인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무조건적인암기 방

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스

스로 자신이 독립적이며, 주도적인 학습능력이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있음과 동시에 그러면서도 공부 잘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자기과시를 하고 싶어 하는 심리 또한

내비치고 있다. 이로 인해 공부는 안 하지만 성적이 잘

나오는 똑똑한 학생으로 친구들에게 인식되기를 바라는

열망이 매우 강하게 내포되어 있음이 “나는 애들한테는

논다고 하지만 집에 가면 무지 열심히 외워요”라는 대목

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과시적 우등생

포장은 갑작스런 영어 테스트라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실

체가 드러나게 되고 보통의 학생들이 지니는 감정보다

훨씬 강한 수치심이나 열등감과 같은 심리상태를 나타내

게 된다. 이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과한 자기비난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에서는 학업

전략 및 학습습관 등에서 화자 스스로는 자신의 부족한

학습능력을 알고 있으나 타인에게는 우수한 학생으로 평

가받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게 표출되고 있어 현실과 실

제 사이의 괴리에서 혼란스러워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3.3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 완벽한 안내자 역할 대

용체를 찾은 절대적 순종자인 자아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에서는 학사경고를 받고 자신

의 학업성취도가 타인에 비해 낮다는 사실을 자신과 타

인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아픈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

면서 현실적 자구책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는 알고 있으나

타인은 모르게 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에 중점을 둔 이야

기였다면 ‘부족한 자아와의만남’에서는 스스로의 부족함

을 자신은 물론 타인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 스

스로 선택한 대안책에 초점을두고 있다. 이 대안책은 자

신과 늘 가까이 있는 주변인들 중에서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는대용체를 찾는 일이며, 그 대용

체는 화자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위안이 되는 친구로 나

타났다. 그러나 친구라는 존재는 평등한 존재라는 관계

적 함의가 이루어진 대상이므로 무조건적 도움을 주는

완벽한 안내자로서의 기능에는 한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제가 정말 멍청한가봐요. 정말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이런 거 보면 제가 너무 한심해요. 학사경고를 받았으니

나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자신한테 너무

화가 났어요....혼자서는 안 되니까 00이 한테 의존하게

되더라구요. OO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니까 무조건 OO

옆에 앉았어요. 00이를 그대로 따라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수업시간에 교수님 설명보다 그

애 필기한 것을 무조건 토시하나 안 틀리게 베꼈어요. 그

러다보니 저는 필기하느라 바쁘고 교수님 설명을 못 듣

게 되는 거예요. 00이도 얼마나 스트레스였을지 짐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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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 자기도열심히 해야 하는데 저까지힘들게하니까...

자꾸 제가 00이 눈치를 보게 되더라구요(N1).

작년 1학기 때 학생경고를 받았는데 그 다음 학기는

잘해야 하잖아요. 부모님께도 미안하고....저는 일단 혼자

서는 못해요(공부). 자꾸 잡생각이 많이 나니까 누군가

같이옆에 있어야 해요.... OO이와집에가는 방향이 같아

요. 그래서 제가 커피 사주면서 많이물어보고 같이 공부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친구도할 일이많잖아요. 제가 맨

날 시간 뺏기도 미안하고 그랬어요(N3).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자들이 선택한 완벽한 안내

자(부모님, 선생님)의 대체자로 선택한 ‘친구’라는 존재는

부모나 선생님처럼 무조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도

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와 보상을 해주어야만 하

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도움체가 되지

못함과 동시에 도움요청 행위에 대한 미안함과 같은 심

리적 위축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존재이기도하다. 즉 수

평적 존재 속에서 느끼는 수직적 관계의 불편함이 짙게

배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학업향상과 같은 성취감을 느끼

게 해주는 결과적 측면에서도 친구라는대용체는 회의적

임이 언급되고 있다.

OO이가 많이 도와주고 같이 공부하고 그 애 노트는

제가 다 암기하다시피해도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는 거

예요. 그러니깐 그노트는 OO이를위한노트인거지 제게

맞는 노트는 아니였던거예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 애

한테 미안하고....(N1)

따라서 ‘부족한 자아와의 만남’에서 그려지고 있는 자

아는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인 의존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 주도성이 부여된 자아

학사경고를 받은 후 화자는 자구책을 모색해 보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자는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은 후 무엇이 진정한 문제

인지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이란 주제에서 다루고 있다. 본 주제에서 화자는 자

신의 실체를 직시하기 시작하였으며, 보다 세밀히 자신

의 학습행위들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실행가능한 수

준의 목표를 설정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업향상을 위한 가

능성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다.

응용문제가 있으면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이해하고 응용해 보고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안하고 무조

건 암기만 하는 습관이 있고 또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수업시간에 우선 교수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N1).

저는 아빠가 친구이자 선생님이셨던 것 같아요. 예전

엔 외톨이였는데 지금은 친구도 많이 사귀었고 제 스스

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요. 예전에 수학은 항상 상위

권에 있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 있어요. 이번학기에 성적이 많이 올라서 다음 학기

에 3.0까지 올리면 아빠한테 핸드폰 바꿔달라고 할거예

요(N4).

또한 화자들은 자신보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에 더 큰 관심과 비중을 두며 살아왔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는 공부 안하는 것이 걱정 돼요. 근데 제가 막 친구

들을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고 친구들이 저 때문에 웃고

하는 것을 보면서 즐겁고 기뻤어요. 그래서 공부해야하

는데도 친구들 만나고 그리고 집에들어오면 아! 내일 시

험인데... 그러고 걱정하고...성적이 안 나오면 다 알잖아

요. 그러면 저는 친구들한테 (소외당할까봐)더많이 시간

을 할애해서 즐겁게 해주려고 하고 그랬던거 같아요

(N2).

이는 화자내면에 자신 보다 타인이 중심이 되어타인

위주로 시간을 할애하는 생활패턴이 이어졌고 그 결과로

자신에게는 성적부진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친구들로

부터 공부 못하는 사람으로 소외받을까 두려워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에게 할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음을

스스로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집중할 수 있고 그 시간

동안 얼마만큼을 해야 하는지 이제 감이 잡혀요. 친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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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니까 만나고 수다 떨고 그러지만 제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는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도 차츰

오르고 해서 요즘은 좋아요(N2).

화자는 스스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인지하고 친구의

시각이 아닌 자신의 시각으로 자신을바라보고자 노력하

기 시작했음을 알수 있다. 또한 현실가능한 목표설정을

통해 자신에게 부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스스로 조절하

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다른 애들처럼 막대형병원 가서 막이렇게 저렇

게 해야지 하는 큰기대는이제 안하고 지금 수준에서 최

대로 성적을 올리고 제 수준에 맞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도 보람 있을 거라 생각해요. 대형병원에 가

는 것만이 성공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N4).

따라서 학사경고 이후 시행착오를 겪고 난 후 화자는

자신의 학습습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하였으며,

과도한 자기책망과 타인 중심의 시선에서 어느 정도 거

리를 두기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어울리는자신이고 싶어

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로 성적 향

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논의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은 대학생이 이를 극복해 가

는 과정을 시간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특히 학업

에 대한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시점별로 타

자중심(부모님, 선생님)-화자중심(혼돈의 나)-타자중심

(친구)-화자중심(주도적인 나) 등의 구조로 살펴보았다.

우선, 본 연구에서 학업성취의 어려움과 가장 밀접한 관

계를 맺고 있는 원인은 기존 연구결과[8.9]에서도 언급되

었듯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습방법에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미숙함이라 볼 수 있다.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들의

기존 학습방법은 자기 주도적 학습이 아닌 타인 의존적

학습방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부

모나 교사 중심의 학습 환경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

르는 학습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의

학습태도가 고착화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부모나

교사 중심의 외부 주도적 학습 환경에 순종한 결과 성적

우수자라는 확실한 결과물을 얻는다는 경험에서 오는 자

기 확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본 연

구 참여자 모두 고교시절 성적우수자로서의 경험을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사경고라는 학업 미성취 상황

을 극복해 가는 과정의 단초는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한

“나”라는 자아와 “나”를 만들어준 안내자(아버지, 선생

님, 과외선생님, 친구) 그리고 그에 따른 나의 행위라는

삼각구도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먼저, ‘학업부진을 경험한 “나” 는 의존적 성향이

강한 자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모습과 타인이 자신에게 보내는 반응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타인

의존적 성향이 강할수록 성공적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부분이다[1, 19-21].

또한 학업적응의 어려움에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

한 요인으로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1,10-13]와

같이 본고에서도 친구의 도움이 학업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타인 의존적 성향

이 강한자아일 경우 친구를 향한기대(학업을 위한 절대

적 안내자가 되어주길 원함)와 현실 사이의 괴리로 말미

암아 친구라는 사회관계망은 학업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매개체로서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방법

을 터득하기 위한 단초는 스스로의 학습방법에 대한 문

제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학습법은 단순암기이다. 자존감이 낮은 자아가 자

신의 열등함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주는 최상의

도구로 선택한 방법이 단순암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주제에서 암기는 대상자들

에게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한학습법인지 알 수 있다. 이

는 신정인과 김춘경의 연구[22]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으

로 학습부진을 경험한 대상자들에게 있어서 열등함의 발

각에 대한 두려움은 심리적 위축이나 관계적 고립과 직

결되는 사안이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내적인 탈피의

갈망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 나타난 암기라는 학습행

위에서는 이해라는 요소가 배제된 채 행위적 암기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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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어필되고 있다. 이해를 통한 적용및 응용의 학습단

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무조건 외우는 방식은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미진한 학습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암기는 중요한 학습행위임에는 분

명하다. 그러나 왜 이해 없이 암기만을 고집하는 학습방

법을 택하게 되었을까? 그 근원에는 암기가 가장 단순하

고 편하다는 방법적 논리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단계적

그리고 응용적 학습방법을 접할 기회 여부와 밀접한 관

련이 있다[5]. 즉 실업계 고교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다

양한 학습방법의 적용기회가 주어지고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단순암기를 포함한 자기학습법에 대한 고민과

분석은 학생스스로 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하는 학습

에 대한 자기 동기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Goldberger 등[23]이 언급한 앎이 주는 힘인것이며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자각 하고 해결하기 위한

행위를 취하는 순간부터 자아는 더 이상 열등한 존재가

아닌 힘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힘으로 말미암아 자아는 타인 의존성이 강

한 자아에서 자기 주도성이 강한 자아로 스스로를 재발

견하게 되며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재설정으로 학업성취

어려움에 대한 고리를 끊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및 제언

본고에서는 대학입학 전·후의 학습 환경을 기점으로

학업성취를 위해 자기 동기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만

들어진 우수한 아이’, ‘우수한 아이 코스프레’, ‘부족한 자

아와의 만남’, 독립된 실체와의 만남‘ 등 4가지 주제로 다

루고 있다. 각각의 주제를 통해 도출된 의미들은 자아라

는 구심점을 축으로 학사경고라는 결과물앞에서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해 가고자 얼마나 내적으로 고군분투하였

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학업성취의 어려움은 과거의

학습경험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이를 스스로 인지하고

새로운 자신만의 학습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자아가 변

화되는 과정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하였고, 특성화

고교 졸업생들의 이야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고, 특성화고, 지역, 그리고 학과의 다양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석적 고려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계가 항상 고심해야 할 부분은 교육목

표에 부합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수학습

법의 개발이다. 학업 적응의 어려움은 학습과 관련된 성

취여부 뿐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건강한 자아로의 발달

과 인격 형성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별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

하며 고교별 학력격차에 대한 문제를 감안한 대학입학전

형방법과 교수학습법 그리고 학생 지지체계에 대한 체계

적 준비 및 그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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